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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(1~9월) 중소기업 수출, 88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

□ (총괄) 3분기 누계(1~9월) 중소기업 수출, 전년동기대비 5.8% 증가한 

889억달러로 역대 최고치 ‧ ‧ ‧ 3분기(7~9월) 중소기업 수출액은 284.1억

달러로 전년동기(284.0억달러)와 유사한 수준(+0.02%)

□ (품목)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제조용장비, 자동차, 전자응용

기기는 역대 3분기 수출액 1위 달성

□ (국가) 상위 10대 수출국 중 중국·베트남·홍콩을 제외한 7개국 3분기 

수출액 모두 증가, 미국·인도네시아·멕시코에서 역대 최고 3분기 실적 기록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2022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발표했다.

 수출액 및 수출기업 분포

2022년 3분기(7~9월)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.02% 증가한 284.1억 

달러로 전년동기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며, 3분기 누계(1~9월) 중소기업 

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.8% 증가한 889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.

    * 중기(中企) 역대 3분기 수출액(억 달러) : (1위) 284.1(’22.3Q), (2위) 284.0(’21.3Q), (3위) 268.7(’17.3Q)

중기(中企) 역대 3분기 누계 수출액(억 달러) : (1위) 889(’22), (2위) 840(’21), (3위) 786(’18)

【 3분기 수출액 (억달러) 】 【 3분기 수출액 증감률 (전년동기대비, %) 】

중소벤처기업부

보 도 자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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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분기 누계 기준 수출 1천만달러 이상 수출 중소기업은 1,668개사로 전년

동기대비(1,575개사) 5.9% 증가했다. 다만,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

83,935개사로 전년동기대비(84,116개사) 소폭(△0.2%) 감소했다. 

【 3분기 누계 수출규모별 중소기업 수 (개사, %) 】

수출규모 ‘21.9월 누적 ‘22.9월 누적 비중 증감률

100만달러 미만 71,962 71,347 85.0 △0.9

100~500만달러 8,792 9,031 10.8 2.7

500~1,000만달러 1,787 1,889 2.3 5.7

1,000만달러 이상 1,575 1,668 2.0 5.9

1,000~5,000만달러 1,441 1,515 1.8 5.1

5,000만~1억달러 109 120 0.1 10.1

1억달러 이상 25 33 0.04 32.0

합 계 84,116 83,935 100.0 △0.2

 중소기업 수출의 품목별·국가별 특징

< 주요 품목 >

자동차부품, 자동차, 기계요소는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 수 이상 성장했으며, 

반도체제조용장비, 전자응용기기 등이 호조세를 보여 중소기업 상위 10대 

수출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. 특히, 자동차, 반도체제조용장비, 

전자응용기기는 역대 3분기 수출액 최고치를 기록했다.

【 3분기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(억달러, %) 】
구  분 수출액 비중 증감률

1 플라스틱 제품 13 4.4 △7.3
2 화장품 11 4.0 △1.6
3 자동차부품 11 4.0 13.7
4 반도체제조용장비 11 3.8 9.1
5 합성수지 9 3.3 △8.2
6 자동차 9 3.2 29.3
7 반도체 8 2.9 △5.5
8 철강판 7 2.4 △16.8
9 전자응용기기 6 2.2 5.5
10 기계요소 6 2.2 13.2

상위 10대 92 32.4 1.7
전체 284 100.0 0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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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성장 품목 >

전년동기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은 자동차(+2.1억달러), 자동차부품

(+1.4억달러), 알루미늄(+1.2억달러)이다.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

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3분기 10대 수출 품목 중 최고증가율과 최고

증가분을 기록해 분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.

    * 자동차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‘22.1Q) 5.8(12.0), (‘22.2Q) 5.5(△18.4), (’22.3Q) 9.0(29.3)
   ** 자동차 수출 분기 순위(억달러) : (’22.3Q) 9.0, (’12.2Q) 7.6, (’21.4Q) 7.4

자동차부품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에 따른 완성차 산업 호조세로 미국, 

멕시코, 베트남 등에 수출이 증가하면서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시현했다.

    * 자동차부품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‘22.1Q) 10.9(0.4), (‘22.2Q) 10.9(3.4), (’22.3Q) 11.2(13.7)

알루미늄은 전기차 배터리 경량화 소재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, 미국, 

베트남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11분기 연속으로 수출이 증가했다.

    * 알루미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‘22.1Q) 4.9(57.6), (‘22.2Q) 5.1(32.3), (’22.3Q) 4.9(32.6)

< 수출 국가 > 

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중국·베트남·홍콩을 제외한 상위 7개국 수출액이 모두 

증가했으며, 미국·인도네시아·멕시코가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.

【 3분기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 (억달러, %) 】

구분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 러시아 홍콩 인니 멕시코
수출액 54.3 41.4 27.2 26.2 8.1 8.0 7.9 7.3 7.2 6.9

수출증감 -5.3 3.5 0.6 -1.3 0.1 0.3 1.2 -1.8 0.3 0.4
수출증감률 △8.9 9.2 2.3 △4.8 1.0 4.1 17.7 △19.7 4.6 6.6

미국(9.2%)은 제조업 육성 정책의 영향으로 자동차부품, 반도체제조용장비 

수출이 크게 증가했고, 북미지역 자동차 생산거점인 멕시코(6.6%)는 자동차부품, 

산업용 전기기기 등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.

     * 역대 미국 3분기 수출액(억달러) : (1위) 41.4(‘22.3Q) (2위) 37.9(‘21.3Q) (3위) 33.4(‘20.3Q)

    ** 역대 멕시코 3분기 수출액(억달러) : (1위) 6.9(‘22.3Q) (2위) 6.4(‘21.3Q) (3위) 5.8(‘15.3Q)

중국(△8.9%)·홍콩(△19.7%)은 코로나19 봉쇄 여파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, 

공급망 자급화 정책 등으로 인해 주요품목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전체 

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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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온라인 수출 >

2022년 3분기 온라인 수출액은 1.9억달러(+10.7%)로,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

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동기 0.6%에서 

0.7%로 소폭 상승했다.

특히, 3분기 온라인 총 수출액 2.4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이 79.1%에 달해 

온라인 수출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강세를 보였다.

품목으로는 음향기기(음반 등, +73.3%), 컴퓨터(포토프린터 등, +103.5%) 등이 

강세를 보였다.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,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

수출액 증가율이 252.9%로 두드러졌다.

3분기 누계 기준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는 3,217개(+23.2%)로 작년 

온라인 수출 기업 수(3,141개)를 상회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.

【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품목 (백만 달러, %) 】【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국가 (백만 달러, %) 】

구분 ‘21.3Q ‘22.3Q 증감률

화장품 67.1 61.0 -9.1 

음향기기 17.4 30.1 73.3 

의류 22.9 20.6 -10.0 

컴퓨터 7.9 16.2 103.5 

서적 1.4 8.1 489.6 

주요품목 소계 116.7 136.0 16.5

온라인수출액 172.8 191.2 10.7

구분 ‘21.3Q ‘22.3Q 증감률

미국 52.5 57.1 8.8 

일본 60.5 47.5 -21.5 

중국 30.5 42.5 39.5 

싱가포르 4.9 5.1 4.1 

키르기스스탄 1.2 4.4 252.9 

주요국가 소계 149.7 156.7 4.7

온라인수출액 172.8 191.2 10.7

[별첨] 2022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 상세분석

ㅇ 본 동향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를 기초로 2022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실적 분석

ㅇ 수출기업수는 수출자(화주) 기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, 기업규모 구분
(대･중견･중소)은 발표당시 가장 최근 기업규모별 변동현황을 반영하여 작성

  * (대기업) ’22.8월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반영, (중견기업) ‘21년 결산 기준(산업부)

ㅇ 연간 통계확정시(’23.2월)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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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‘22년 3분기 10대 품목별 중소기업 수출 동향

① (플라스틱제품: 12.6억달러, △7.3%) 미국의 건축·리모델링 시장

활황에 따라 바닥재(미국 +51.1%)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, 중국의

자체 공급망 구축에 따라 배터리 분리막(중국 △9.5%) 수출 감소

◦ 또한,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따라 휴대폰 관련 필름 및

라벨(△12.3%) 수출도 감소하며 3분기 전체 수출 감소

* 플라스틱제품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('21.3Q) 13.6(△1.3) → ('22.3Q) 12.6(△7.3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중국 2.4(△19.0), 미국 2.2(2.3), 베트남 1.9(△13.9), 

일본 0.8(△5.5), 헝가리 0.5(20.7)
* 플라스틱제품 수출단가(달러/kg): (‘21.3Q) 5.48 → (’22.3Q) 5.25 (△4.2%)

② (화장품: 11.3억달러, △1.6%) 중국의 애국소비 열풍, 일본 엔저

현상 등으로 주요국 수출은 부진했으나, 베트남으로 색조화장품

수출이 급증하고, 미국·유럽 화장품 브랜드들이 러시아에서 철수

하면서 반사효과로 러시아 수출 증가

 

* 화장품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('21.3Q) 11.5(△11.2) → ('22.3Q) 11.3(△1.6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중국 3.3(△24.2), 미국 1.5(△3.8), 일본 1.3(△9.3),

베트남 0.8(94.7), 러시아 0.7(21.7)
* 화장품 수출단가(달러/kg): (‘21.3Q) 19.09 → (’22.3Q) 18.29 (△4.2%)

③ (자동차부품: 11.2억달러, +13.7%) 미국 등 대부분의 수출국에서

증가세를 유지했으며, 특히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따른

수요 증가와 현대차, 기아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베트남 투자

확대에 따라 베트남 수출이 증가해 3분기 수출이 증가로 전환

* 자동차부품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('21.3Q) 9.9(△0.3) → ('22.3Q) 11.2(13.7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미국 3.3(8.6), 중국 1.0(14.2), 멕시코 0.9(42.3),

일본 0.8 (△1.6), 베트남 0.5(75.8)
* 자동차부품 수출단가(달러/kg): (‘21.3Q) 5.81 → (’22.3Q) 6.16 (+6.0%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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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(반도체제조용장비: 10.9억달러, +9.1%) 미‧중 갈등에 따른 반사

이익으로 대중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 증가와 미국 프렌드쇼어링

정책에 힘입어 對미 반도체제조용장비, 태양광 패널 관련 장비

수출이 증가하며 12분기 연속 수출 증가

*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('21.3Q) 10.0(34.7) → ('22.3Q) 10.9(9.1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중국 5.0(13.3), 미국 1.5(45.7), 대만 1.3(3.8),

네덜란드 0.8(△17.3), 싱가포르 0.7(△0.0)

⑤ (합성수지: 9.4억달러, △8.2%) 비닐 포장재의 원료가 되는 저밀도

에틸렌(+32.1%)과 기계부품에 많이 사용되는 아세탈수지(+533.4%)

수출은 증가

◦ 다만, 고유가에 따른 단가 상승, 합성수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

경기회복 지연 및 석유화학제품 자급화 정책의 영향으로 수요가

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

* 합성수지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('21.3Q) 10.2(46.0) → ('22.3Q) 9.4(△8.2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중국 2.6(△19.5), 베트남 1.8(△5.2), 미국 0.5(△12.1),  

인도네시아 0.4(△19.9), 인도 0.3(△18.9)
* 합성수지 수출단가(달러/kg): (‘21.3Q) 1.83 → (’22.3Q) 1.87 (+2.3%)

⑥ (자동차: 9.0억달러, 29.3%)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완성차

업체들이 철수하면서 러시아와 인근 국가인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

스탄으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역대 분기 수출액 경신

* 자동차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('21.3Q) 7.0(60.1) → ('22.3Q) 9.0(29.3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러시아 2.6(55.5), 요르단 1.3(7.2), 카자흐스탄 1.0(633.7), 

키르기스스탄 0.8(1219.9), 이집트 0.4(27.1)
* 자동차 수출단가(달러/kg): (‘21.3Q) 3.27 → (’22.3Q) 5.11 (+56.3%↑)

⑦ (반도체: 8.3억달러, △5.5%) 시스템반도체(+9.1%) 수출은 증가한 반면,

단가 하락 및 수요 감소로 인해 메모리반도체(△33.8%) 수출이 크게

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, 8분기 연속 수출 증가 마감

* 반도체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('21.3Q) 8.7(49.5) → ('22.3Q) 8.3(△5.5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중국 1.8(△16.4), 홍콩 1.8(△20.4), 

베트남 1.2(△16.8), 대만 0.7(△24.9)
* 반도체 수출단가(달러/kg): (‘21.3Q) 496.83 → (’22.3Q) 466.08 (△6.2%)

- 시스템 반도체 수출단가(달러/kg): (‘21.3Q) 1057.29 → (’22.3Q) 1161.33 (+9.8%)
- 메모리 반도체 수출단가(달러/kg): (‘21.3Q) 1516.80 → (’22.3Q) 1339.00 (△11.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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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(철강판: 6.8억달러, △16.8%)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시장

냉각, 가전제품 수요 하락 등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하며 7분기

연속 수출 증가 마감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관련 건설

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세 지속
  

* 철강판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('21.3Q) 8.1(38.7) → ('22.3Q) 6.8(△16.8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멕시코 0.7(△14.4), 태국 0.6(△8.3), 인도네시아 0.6(49.2), 

베트남 0.5(△27.4), 벨기에 0.4(24.6)
* 철강판 수출단가(달러/kg): (‘21.3Q) 1.52 → (’22.3Q) 1.43 (△5.8%)

⑨ (전자응용기기: 6.3억달러, +5.5%)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미국으로

이차전지 생산장비 수출이 늘었고, 베트남으로 의료용 레이저장비

수출이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

     * 미국 ’22년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20만 5682대로 전년동기대비 약 70% 증가 

* 전자응용기기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('21.3Q) 5.9(14.5) → ('22.3Q) 6.3(5.5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미국 1.4(10.4), 중국 0.6(△16.7), 일본 0.5(△13.4),

베트남 0.2(23.0), 러시아 0.2(13.1)

⑩ (기계요소: 6.2억달러, +13.2%) 미국, 인도 등 제조업 경기가 활발한

국가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진입했고,

14년도 4분기(6.9억달러) 이후 최고 수출 실적 기록

* 기계요소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('21.3Q) 5.5(5.8) → ('22.3Q) 6.2(13.2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: 미국 1.5(32.3), 중국 1.2(6.3), 일본 0.6(△6.1), 

베트남 0.3(1.0), 인도 0.3(50.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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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‘22년 3분기 10대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 동향

① (중국: 54.3억달러, △8.9%) 코로나19 봉쇄 여파로 경기 회복이 지연

되고, 소비재에 대한 애국소비 영향으로 플라스틱 제품, 합성수지,

화장품 등 주요품목 수출이 감소하며 對중국 수출 감소세 주도

     * 월별 중소기업 對중국 수출액 및 증감률(억달러, %) : (1월) 17(△1.3) → (2월) 18(+11.5) → (3월) 22(+5.5)

→ (4월) 19(△5.0) → (5월) 19(△2.5) → (6월) 19(△4.6) → (7월) 19(△5.7) → (8월) 18(△5.0) → (9월) 17(△15.8)

◦ 다만, 중국의 반도체 자급화 정책에 따라 반도체제조용장비,

계측제어분석기 수출이 증가하며 수출 감소폭을 일부 상쇄

* 對중국 수출액(억달러, %) : ('21.3Q) 59.7(2.1) → ('22.3Q) 54.3(△8.9)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반도체제조용장비) 5.0(13.3), (화장품) 3.3(△24.2),

(합성수지) 2.6(△19.5), (플라스틱제품) 2.4(△19.0),

(계측제어분석기) 1.9(7.5), (반도체) 1.8(△16.4)

② (미국: 41.4억달러, +9.2%) 제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

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부품·기계요소 등

기기부품류와 반도체제조용장비·전자응용기기·산업용전기기기 등
기계류 수출이 대폭 늘어 역대 3분기 최대실적 달성

* 對미국 수출액(억달러, %): ('21.3Q) 37.9(13.5) → ('22.3Q) 41.4(9.2)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자동차부품) 3.3(8.6), (플라스틱제품) 2.2(2.3),

(화장품) 1.5(△3.8), (반도체제조용장비) 1.5(45.7), 

(기계요소) 1.5(32.3), (전자응용기기) 1.4(10.4)

③ (일본: 27.2억달러, +2.3%) 3분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의약품

수출이 전년동기대비 9배 이상 상승했으며, 러시아산 원유 수입

금지 조치의 여파로 일본 내 석유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
국내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며 對일본 수출 1위 품목으로 성장

◦ 다만, 엔화가치 하락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 최대

수출품이던 화장품 수출은 감소

* 對일본 수출액(억달러, %): ('21.3Q) 26.6(18.2) → ('22.3Q) 27.2(2.3)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석유제품) 2.1(6.9), (의약품) 1.9(882.3),

(화장품) 1.3(△9.3), (자동차부품) 0.8(△1.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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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(베트남: 26.2억달러, △4.8%) 인플레 방지를 위한 대출 제한정책,

수요 부진에 따른 현지 공장의 전자제품 감산 결정 등의 영향으로

플라스틱 제품, 합성수지,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수출이 전반적으로
축소, ’21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베트남 수출이 감소로 전환

* 對베트남 수출액(억달러, %): ('21.3Q) 27.6(10.4) → ('22.3Q) 26.2(△4.8)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플라스틱제품) 1.9(△13.9) (합성수지) 1.8(△5.2), 

(반도체) 1.2(△16.8), (편직물) 1.2(10.8)

⑤ (대만: 8.1억달러, +1.0%) 반도체 시장 호조세에 따른 반도체제조용
장비와 계측제어분석기 수출이 견조했으며, 바디·헤어케어용 제품

중심으로 화장품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0% 성장

* 對대만 수출액(억달러, %): ('21.3Q) 8.0(23.5) → ('22.3Q) 8.1(1.0)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반도체제조용장비) 1.3(3.8), (반도체) 0.7(△24.9),

(계측제어분석기) 0.3(106.0), (화장품) 0.3(50.8)

⑥ (인도: 8.0억달러, +4.1%) 인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제조업

부문이 활성화되면서 자동차부품, 기타기계류, 기계요소 등 수출이

대폭 증가하며 전체 인도 수출 성장을 견인

     * IMF 세계경제전망(‘22.4)에 따르면 올해 인도 경제성장률은 8.2%로, 중국(4.4%), 

인도네시아(5.4%), 베트남(6.0%), 태국(3.3%)에 비해 높음

* 對인도 수출액(억달러, %): ('21.3Q) 7.7(0.2) → ('22.3Q) 8.0(4.1)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합금철선철및고철) 0.4(△38.6), (자동차부품) 0.4(9.3),

(철강판) 0.3(△5.3), (합성수지) 0.3(△18.9), 

(기타기계류) 0.3(73.4), (산업용 전기기기) 0.3(84.9)

⑦ (러시아: 7.9억달러, +17.7%)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미국·유럽

업체를 국내 기업이 대체하면서 자동차, 화장품 등 주요 품목
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가하며 지난 2분기 수출 감소세

(△34.1%)에서 이번 3분기 증가세로 전환

* 對러시아 수출액(억달러, %): ('21.3Q) 6.7(16.8) → ('22.3Q) 7.9(17.7)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자동차) 2.6(55.5), (화장품) 0.7(21.7),

(자동차부품) 0.5(35.1), (합성수지) 0.3(52.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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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(홍콩: 7.3억달러, △19.7%)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기

침체가 우려되면서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, 화장품, 컴퓨터 등

수출이 20% 이상 크게 하락하며 ’22년 2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
수출 감소세 지속

     * ’22년 분기별 홍콩 GDP 증감률(전년동기대비, %) : 1분기 △4.0, 2분기 △1.3

* 對홍콩 수출액(억달러, %): ('21.3Q) 9.1(3.6) → ('22.3Q) 7.3(△19.7)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반도체) 1.8(△20.4), (화장품) 0.5(△21.3),

(컴퓨터) 0.3(△46.1), (유선통신기기) 0.2(274.0)

⑨ (인도네시아: 7.2억달러, +4.6%)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과

수도 이전 관련 대규모 건설사업의 영향으로 철강판·철강관 및
철강선 등 철강 제품을 주축으로 수출이 급증하며 역대 3분기

최대 수출 실적 달성

* 對인니 수출액(억달러, %): ('21.3Q) 6.9(22.6) → ('22.3Q) 7.2(4.6)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철강판) 0.6(49.2), (편직물) 0.4(△19.3),

(합성수지) 0.4(△19.9), (철강관및철강선) 0.2(105.8),

(플라스틱제품) 0.2(8.8)

⑩ (멕시코: 6.9억달러, +6.6%)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시행으로

멕시코가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주목받으며, 자동차부품, 산업용

전기기기, 금형 등 자동차 제조 관련 품목 수출이 크게 성장,
對멕시코 수출 역대 3분기 최대 실적 달성

* 對멕시코 수출액(억달러, %): ('21.3Q) 6.4(32.6) → ('22.3Q) 6.9(6.6)
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자동차부품) 0.9(42.3), (산업용전기기기) 0.8(26.7),

(철강판) 0.7(△14.4), (플라스틱제품) 0.4(0.2),

(금형) 0.3(136.5), (기계요소) 0.2(15.5)


